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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hin, Nana and Mun Woo Lee. 2024.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early childhood 

English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micro language policy and planning.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4, 211-235. 

 

This study addressed two research questions related to the perceptions and practice of 

early childhood English education at home among mothers aged 20–35 years who had 

experienced the 7th curriculum and were raising children younger than six years. A 

survey of 127 people was conducted, followed by five interviews with four selected 

participants. The mothers hoped that their infant children would be exposed to English 

early in life and thus would naturally acquire the language; this hope was related to the 

mothers’ difficulty in speaking English, despite having received education in English 

for many years. In terms of practice, 80 of the 127 participants (63%) had provided 

English education to their children. The mothers had used various types of educational 

media, including television or radio, textbooks, teaching aids, fairy tales, video media, 

and workbooks; they had also used song and hand play to expose their children to 

English in a way that accounted for children’s short attention spans. However, due to a 

lack of confidence in their English skills, the mothers also appeared to rely o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 or private educat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role 

of macro language policy and planning in line with micro language policy and planning 

for English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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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으로서 교실 밖의 영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더 어린 나이에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마송희 2008). 특히, 영유아의 교육 과정을 제시한 

‘누리과정’에서는 다양한 신체활동이나 음악, 감정, 인성 등의 활동을 구체화하여 누리 교육 

과정에 대한 정의를 확립하였는데, 여기에 영어영역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수의 부모들은 자녀가 영유아인 시기에 영어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Lee et al. 

2020).  

특히, 유아의 영어교육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은 유아기 자녀의 영어교육 실행 나이를 

점차 낮추고 있으며,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엄마들의 경우 자녀의 영어교육을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김용환 2012). 다시 말해, 영어 학습에 대한 방법과 도구를 

선택하기 어려운 나이인 유아기 자녀 대신 학습을 선택하는 것은 주로 엄마이며 그들은 

영어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택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영어교육에 대한 엄마의 

인식과 교육방법을 살펴보는 것은 엄마가 유아 영어교육의 결정권자이자 교육기관과 함께 

영어교육을 하는 공동 교육자임을 보여준다(김혜미 2017). 엄마는 유아기 자녀의 영어교육에 

있어 ‘중요한 관리자’이며(Park and Abelmann 2004), 지속적인 부모의 자녀교육 참여는 유아의 

발달과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고(Comer and Haynes 1991), 엄마의 영어 수준과 자녀 영어 학습 

수준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를 통해(이귀옥, 우남희 2008), 엄마는 명실공히 유아 영어 학습의 

효과적인 ‘조력자’ 또는 ‘선택자’임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발표된 유아 영어교육의 연구 내용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많은 수의 연구가 

유아교육기관(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종일제 영어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영어교육의 문제점과 

실태, 조기 영어교육,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 교사, 원장, 유아의 인식에 대한 

연구였다(김민화, 유연옥 2012, 김용환 2012, 마송희 2008, 배미숙, 서현아 2011, 심영숙 2019, 

이연승, 이언정 2018). 또한, 유아 영어에 대한 인식이나 요구에 있어 학부모나 교사, 원장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나(송미선, 박현주, 김정준 2011, 이석금, 이진희 2015, 이연승, 이언정 2018, 

이윤진, 이규림, 이정아 2014) 교수법(박한나 2017, 황원길 2004), 디지털 매체에 관련한 

연구(신지원 2016, 정민수 2016)가 다수 진행되었지만, 실제적 가정 내에서 유아 영어교육의 

실질적인 주체인 ‘엄마’를 통해서 행해지는 학습의 실제를 살펴보는 연구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35세 미만 유아기 자녀를 둔 엄마들이 자녀의 영어교육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실제 어떠한 영어교육방법을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대상을 만 35세를 설정한 이유는 해당 대상의 경우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영어 학습 

과정인 ‘제7차 교육과정’으로 영어교육을 받은 세대에 해당하므로 문법 중심이 아닌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영어 학습을 본인들 스스로 경험해 보았고, 세계화로 인한 영어의 중요성 또한 몸소 

겪어본 젊은 세대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단순히 엄마들의 인식과 사례를 살펴보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닌, 특정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영어교육의 선택 방법과 

실제 사례를 알아보고, 그들의 학습의 경험이 자녀의 영어 학습을 위한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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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 35세 미만의 유아기 자녀를 둔 엄마들의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만 35세 미만의 유아기 자녀를 둔 엄마들이 행하는 가정 내 영어교육 방법은 무엇인가? 

 

 

2. 문헌 연구 

 

2.1 언어정책 

 

2.1.1 거시적 언어정책 

 

언어정책은 전통적으로 거시적인 수준에서 운영되는데 가장 전형적으로 정부의 큰 그림, 즉, 

국가적 형태의 주도권을 가지고 실현하며 이에 언어정책을 정부에서 직접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Taylor-Leech and Liddicoat 2014).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언어교육에 있어 국가가 

직접 교육과정을 제정, 수립하며 실제적인 과정을 도입하여 언어정책을 통해 학생들이 해당 

언어를 학습하도록 한다. 이러한 언어의 거시적 정책은 실제 언어공동체의 언어 사용과 개인이 

공유하는 신념 또는 언어관, 집단 안의 다른 구성원들의 언어 사용과 사용자의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보인다. 언어정책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언어정책 기관 혹은 관련 단체가 있는 

나라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이스라엘, 수단, 네덜란드, 벨기에, 

수리남, 한국, 일본 등이 있다(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 2010). 대부분 언어정책 기관은 

정부의 지지를 받아 운영, 교육하고 있으며 이 기관들은 헌법에 기초하여 설립되기도 하고, 일부 

기관들은 초국가적 차원에서 실행하기도 하며 이러한 거시적 수준의 언어정책의 기관은 언어의 

확산 및 국민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펼치며 말을 가꾸거나 언어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용어를 개발하며 공통으로 사전을 출간하여 언어의 사용에 혼란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한다(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 2010). 

한편, 언어교육에 관한 정책은 언어정책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어교육정책은 1883년 한국 영어교육의 시작점에서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인해 문법·번역 

중심에서 벗어나 실용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주요한 사항으로 강조되고, 형식과 내용이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는 세계화라는 구호가 본격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영어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검토 

없이 영어교육은 급성장하였다. 특히, 영어교육이 시행되어온 과정은 그 주요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구분되었다. 제1차 교육 시기(-1963)는 영어와 국어의 상이점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영어의 

기능적 측면보다 정의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으며 제2차 교육 시기(1963-1973)는 언어의 4가지 

영역에(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대한 새로운 형태를 중요시하였다. 제3차 교육 시기(1973-

1981)는 문형 표시와 성분의 구조, 문장의 종류 등 문법을 강조하던 시기였으며, 제4차 교육 

시기(1981-1987)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세분되면서 처음으로 회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신동일, 심우진 2011). 제5차 교육의 시기는 1987년부터 1992년 분류이며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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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기(1992-1997)는 의사소통이 강조되었으나 입시제도로 인해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제7차 교육 시기(1997-현재)에 이르러 비로소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수업을 실행할 

것으로 규정한 시기로 볼 수 있다(신동일, 심우진 2011). 

이처럼, 제7차 교육과정의 영어교육 기본 방향은 학습자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세부적으로는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등의 능력을 습득하여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평생교육으로서의 영어에 대한 흥미, 동기, 자신감 유지, 국제 사회 문화 

이해, 다문화 이해와 국제 사회 이해 능력과 포용적인 태도를 기르며 기타 영어 교과 세부 목표에 

따른 학교급별 목표를 가진다(교육부 2013). 본 연구에 참여하는 만 35세 미만의 엄마들은 

이러한 국가 수준의 7차 영어교육정책에 의해 교육받은 집단이기 때문에 이전에 문법을 강조한 

영어교육을 받은 세대와는 다른 영어교육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2.1.2 미시적 언어정책 

 

언어정책의 거시적 수준은 사회 구조나 집단, 법률, 기관, 그리고 제도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황용주 2011, Taylor-Leech and Liddicoat, 2014), 미시적 수준의 언어정책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각각의 개인이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정한다(Higgins and Brady 2016). 특히, 

거시적 언어정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역적 수준의 언어정책 활동에 대한 검토가 필수이며 거시적 수준의 언어정책의 

상대인 미시적 수준의 언어정책 검토가 함께 필요하다. 이는 거시적 행위로만 언어정책을 이해할 

수 없으며 위로부터 제시된 집행뿐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움직임도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icento 2000).  

미시적 언어정책은 의사결정의 거시적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실제적 정책에 기초가 되는 

사상, 가치, 신념뿐만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실천하게 하는 언어정책의 모습을 

의미한다(Liddicoat 2014). 미시적 언어정책은 주로 지방 기관과 종교단체, 조합, 학교, 가족, 개인 

등의 대리인과 지방 및 개인 수준의 영역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 수준의 거시적 

정책은 표준화된 결과를 기대하는 반면에, 미시적 언어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거시적 

언어정책에 대해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거시적 

언어정책의 최종 성공은 하향식 거시적 언어정책과 상향식 미시적 언어정책 사이의 조화, 화합, 

일치, 합치 등의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볼 수 있다(Lee 2016).  

즉, 아무리 국가 수준의 언어정책을 수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시적 수준의 언어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거시적 언어정책의 효과는 매우 떨어지게 된다. 이것은 물론 언어교육정책에서 

있어서도 해당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엄마들이 의사소통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7차 

교육과정의 수혜 세대라고 하여도 그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교육할 때 거시적 영어교육정책과 

일치되는 방향을 유지할 것인지는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 하면 이것은 곧 

국가 수준의 영어교육정책의 장기적인 성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Nana Shin & Mun Woo Lee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Early Childhood English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Micro Language Policy and Planning 

© 2024 KASELL All rights reserved   215 

2.2 유아 영어교육 

 

2.2.1 유아 영어교육 정책과 실태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유아에게 필요한 전인적 발달을 위해 유아 교육 과정인 ‘누리과정’을 

만들어 3∼5세의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은 정규 교육 과정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2011년 누리과정 

도입 이후로 학부모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여 방과 후 교육과정 시간에 영어를 포함하여 

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허용하는 대신, 교육과정 시간에서는 모든 특성화 활동을 

금지하였다(이윤진 등 2014). 이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2018년 3월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금지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교육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교육부 2018). 그러나,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혀 영어교육 금지를 보류하는 동시에 유아교육 기관의 과도한 방과 후 

특별활동으로써 시행하는 영어교육 운영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영어 관련 방과 후 활동 또는 특별활동을 구성하여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김용환 2012, 김태영, 이희진 2015, 김혜미 2017, 배미숙, 

서현아 2011). 

실제로, 서울, 경기 지역의 학부모, 유치원 원장과 교사, 초등학교 교사 등 8,61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아기 영어교육에 관한 인식 및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아교육 기관의 72.8%가 

유아 영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세부터 5세의 유아 조기 영어의 사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영어 사교육보다는 유아교육 기관에서 영어교육을 받는 유아의 수가 더 

많았고 두 번째로는 방문 교사에게 영어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지원 2009). 

또한, 유아 영어교육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유아 영어교육을 중점으로 실시하는 값비싼 

‘전일제 유아학원, 영어 놀이학원’이 생겨나고 있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를 교육하는 사설 

교육기관은 2017년 기준 전국 474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7). 유아교육 기관의 

경우, 영어교육 전문기관에서 파견한 교사가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별활동으로 

운영하여 실행하고 있었는데, 이 방법은 유아교육 기관의 일과를 방해하고 유아교육 과정과 

통합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마송희 2008). 이는 

유아교육학자나 영어교육 학자들조차 아직 유아 영어교육의 실행에 대한 학문적 기반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유아교육 현장에서도 적절한 유아 영어교육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연승, 이언정 2018). 

 

2.2.2 유아 영어교육에 관한 학부모 인식연구 

 

유아 영어교육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처음 연구의 수는 미미했으나 향후 

2000년 이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마송희 2008). 이 연구들 중 대부분은 유아의 

영어교육에 관한 인식이나 실태연구가 다수이지만(김용환 2012, 김혜미 2017, 배미숙, 서현아 

2011, 심영숙 2018, 이석금, 이진희 2015, Lee et al. 2020) 문제는 유아 영어교육의 실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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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 방안을 알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하며, 문헌 연구가 다수일 뿐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내용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례를 보여주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학부모의 

영어교육 인식에 관한 연구는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유아 영어교육과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전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학부모의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은 본 연구를 위한 필수적 사항이라 볼 수 있겠다. 

특히, 인식조사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바로 유아의 영어교육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관점이다. 유아기 영어교육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조사하여 유아 영어교육에 찬반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전반적 인식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살펴봄으로써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렇듯 기존 선행연구에서 유아의 영어교육을 찬성하는 학부모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지난 

2014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출판한 유아기 영어교육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에서 2000년대 찬성과 

반대에 입각한 논문 총 19편을(찬성 10편, 반대 9편)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일상에서 영어입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우리나라의 EFL(English as foreign language) 상황에서 유아기 영어교육은 

유아의 외국어 능력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마송희 2008). 같은 

맥락으로, 이상기, 이창희, 박현민(2018)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아 발달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누리과정과 연계한 동화, 동요를 활용한 유아 영어교육프로그램의 양상과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활동 중심 수업과 학습 매체 사용을 통한 반복으로 빈도 

중심의 교수학습을 구현하였고, 연구 참여 아동들의 수업 참여도와 인지의 측면 그리고 언어 

성취도 수준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반면에 유아 영어교육에 반대하는 주요 의견으로는 유아기 영어교육은 학습자인 유아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준다는 의견과 모국어 이외의 다른 언어 학습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윤진 등 2014, 하연희 2004).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유아의 두뇌 발달 문제나 

유아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과도하거나 강제적인 영어교육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특히, 유아기 영어 학습을 실행하며 구체적인 학습량이나 교수 방법이 없어 교육을 

실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영어교육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유아의 고른 발달에 방해된다고 보았으며 유아기에는 영어교육보다 모국어 형성과 

유아의 시기에 해야 하는 필수 과업들을 수행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모국어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강제적인 학습은 

좋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두 번째로 인식 연구에서 화두가 되는 논의 사항은 바로 유아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나이다. 

김용환 (2012)이 양산지역을 중심으로 유아 영어교육에 대해 450명의 어머니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 유아 영어교육의 시행 나이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한 나이는 만 4세가 108명으로 

27.6%의 수치였으며, 만 5세가 86명으로 21.9%로 나타났고, 만 3세가 71명으로 18.1%를 

차지하였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이나 학습경험에 따라 영어교육을 

하기에 적절한 나이 선택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며, 결과로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영어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만 4세 

유아와 만 7세 유아의 비교하여, 만 7세의 영어 학습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통해 자녀의 나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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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에 가까운 시기에 영어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만 6세 이후가 적절한 시기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구 대상의 나이는 만 4세(10명)와 만 7세(13명)이었고 연구에서 실행한 

영어교육의 횟수가 8회라는 점에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이윤진 등 2014). 이 밖에 초등학교 1학년이 영어교육의 시작 시기로 가장 알맞다고 

주장하는 연구(신동주 2007) 혹은 인지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만 6세 또는 만 7세 이후가 

시작 시기로 적절하다는 연구 등의 연구가 있다(이윤진 등 2014).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유아 영어교육에 관한 사회적 인식연구를 빅 데이터와 사회연결망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유아 영어교육의 시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키워드와 

교육 매체에 관련된 키워드가 분석되었고 사회연결망에서는 ‘엄마’가 유아 영어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이 드러났다(강승지 외 2018). 이를 통해 ‘엄마’는 영어교육의 담론을 이끄는 

목소리의 주인공이자, 자녀의 영어 실력을 향상할 교육 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시하며 

미시적 차원의 영어교육 정책을 직접 실행하는 사람으로서 ‘유아 영어교육’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임을 알 수 있다(전홍주 2011). 

이렇듯 기존의 유아 영어 교육에 관한 학부모들의 인식 연구들은 유아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것을 시작하는 적절한 시기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러한 연구들의 

주요 대상은 학부모 중 특히 엄마들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유아 영어교육이라는 현상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의 범주가 

‘인식’의 측면에서 멈추고 있어,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 실제로 어떠한 유아 영어교육의 형태가 

행해지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쉽게 알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로 선정된 엄마들의 나이나 학력, 지역 등 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도 

다양하여 그들의 인식을 보다 거시적인 정책 차원에서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점이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순히 엄마들의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7차 교육과정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영어교육 정책의 수혜자로서 엄마들이 어떻게 자녀의 영어교육을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실천하는지를 살펴보아, 좀 더 총체적인 시각으로 유아의 영어교육 

현상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경기도 P시에 거주하는 만 0세부터 6세 미만의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127명의 엄마들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제7차 

교육과정을 겪은 경험이 있으며, 나이는 만 20세부터 만 35세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자 중 한 명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후, 참여자들 중 4명을 선발하여 별도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설문 참여자들은 만 20세부터 25세 미만 3명(2.4%), 만 25세부터 30세 미만 25명(19.7%),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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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부터 35세 미만 99명(78%)이었다. 학력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36명(28.3%), 

전문대졸업자가(2, 3년제) 37명(29.1%), 4년제 졸업자가 46명(36.2%), 기타가 8명이었다(6.3%). 

기타의 경우 대학원 졸업, 중퇴, 전문대 중퇴 등의 기타 사항이 있었다. 또한, 자녀의 나이의 경우 

응답자 중, 만 0세에서 2세가 68명으로(53.5)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며, 만 3세가 

41명(32.3%)으로 두 번째로 높은 자녀의 나이 수를 보였으며 만 5세가 21명(16.5%), 만 6세가 

18명(14.2%), 만 4세가 16명이었다(12.6%). 총 자녀의 숫자가 127명을 넘는 이유는 자녀의 수가 

1명 이상일 때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표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127명의 특성을 

보여주며, 소득 수준과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기타 사항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 참여자의 배경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조사 참여자의 배경정보 

구분 범주 빈도(N) 비율(%) 

엄마의 나이 

만 20세 미만 0 0 

만 20-25세 미만 3 2.4 

만 25-30세 미만 25 19.7 

만 30-35세 미만 99 78.0 

자녀의 나이 

만 0-2세 68 53.5 

만 3세 41 32.3 

만 4세 16 12.6 

만 5세 21 16.5 

만 6세 18 14.2 

엄마의 학력 

고등학교 졸업 36 28.3 

전문대졸업(2,3년제) 37 29.1 

4년제 졸업 46 36.2 

기타 8 6.3 

가정소득 수준 

200미만 7 5.5 

200-300 30 23.6 

300-400 41 32.3 

400-500 24 18.9 

500 이상 25 19.7 

취업여부 

유 25 44.9 

무 61 48.0 

기타(육아휴직 등) 9 7.1 

계 127 100.0 

 

인터뷰 참여자는 현재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참여자로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중, 인터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4명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는 

양육하는 자녀의 수와 나이가 모두 다양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4명의 기본사항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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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터뷰 참여자 기본사항 

인터뷰 참가자 나이 학력 경제 수준 자녀 나이 

엄마 A 만31세 전문대 중퇴 중층 6세, 4세, 2세 

엄마 B 만31세 학사 졸업 중층 4세, 11세 

엄마 C 만31세 3년제 졸업 중층 4세, 2세 

엄마 D 만30세 3년제 졸업 중상층 3세 

 

인터뷰 참여자들은 모두 중산층의 경제적 수준을 보였으며, 자녀 중 4세의 유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2세가 2명, 3세 1명, 6세 1명, 11세가 1명으로 자녀의 수는 총 8명이었다. 

 

3.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연구 도구는 설문지이다. 이 설문지는 주로 이숙자(2001)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이와 더불어 김혜미(2017), 이연승, 이언정(2018)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조사 질문의 문항은 조사 대상자의 기본적 

배경,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유아 영어교육 현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지 

구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설문지 구성사항 

구분 설문 내용 번호 문항 개수 

기초사항 

(사전 조사) 
일반현황 1∼5 5 

유아 영어  

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인식 1∼12 17 

유아 영어  

교육에 대한 방법 
교육방법 13∼20 8 

서술형 교육방법 서술형 1 

합계   31 

 

설문조사의 기본 사항은 설문 참여자인 엄마의 나이, 최종학력, 취업 여부, 자녀의 나이, 가계의 

소득 수준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엄마들의 인식 관련 문항은 총 

17개로 구성하였으며 상위 번호 설문에 대한 연계형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엄마들의 인식에 

관한 조사는 유아기 자녀의 영어교육 시기와 횟수, 교육 시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과 유아기 영어교육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관점을 묻는 말로 구성하였다. 유아기 자녀의 

영어교육에 대한 질문은 총 8개로 구성하였으며 영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교육하는 

방법이나 사용 매체, 교육 방법의 선택 등의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술형 문항을 

추가하여 설문조사 참여자의 자신만의 영어교육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방식은 반 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로 정규 인터뷰 5차례, 개인별 일정을 고려한 개별 면담 1회씩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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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선정하였다. 또한, 별도의 사전 인터뷰를 

시행하여 연구 참여자가 인터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세한 인터뷰 질문 목록은 표 

4와 같다. 

표 4. 심층 면담 주요 질문 목록 

▣ 인식 

1. 귀하의 자녀 영어교육을 처음 한 나이는 언제입니까? 

2. 영어교육을 한다면 가장 적당한 나이는 언제입니까? 

3. 유아기 자녀의 영어교육 나이를 설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하거나 하고 있다면 어떠한 인식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 교육 방법 

1. 귀하가 현재 자녀의 영어교육을 하는 경우 교육 방법은 무엇입니까? 

2. 교육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자녀의 영어교육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얻으십니까? 

4. 실제 사용하고 있는 영어교육 방법은 무엇입니까? 

 

3.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한 혼합연구로 진행하였으며, 순차적 자료 분석을 

실시하여 양적 자료의 결과 분석 후 질적 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 질문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양적 연구의 결과분석은 단순기술 통계를 사용하였으며 질적 연구의 경우 근거이론을 

선택하여 자료를 해석하고 개념화하여 사실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양적 연구의 결과는 주로 단순기술통계로 기존 인식의 조사 연구는 대상의 나이가 

광범위하지만 본 연구는 엄마의 나이를 20대에서 30대로 설정하였으며 한정적 연령분포를 

보인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특히, 단순기술통계로 분석하고자 한 이유는 설문 참여자의 

실제적 입장과 수치, 그리고 연구 패러다임의 본질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효과적 방법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양적 연구의 단순 명료화 한 데이터에서 놓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바탕으로 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은 주로 전사를 기본 방법으로 개방 코딩의 방법을 사용하여 대화 자료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물이 함축하고 있는 범위를 찾아내어 다양한 주제어를 도출하였다. 2차 분석에서는 

분산된 자료를 범주화 하여 주요 주제를 추출하였다. 다시 말해, 자료의 내용이나 의미가 유사한 

범주로 결과를 분류하여 특정 텍스트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통된 주제나 범주를 

분석하여 대화의 맥락에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중점을 두어 질문과 응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유아기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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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전반적이지만 모호한 찬성의 기조 

 

우선, 유아기 자녀의 영어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설문 참가자들은 ‘매우 찬성한다’에 

41명(32.3%) 응답하였고, ‘여건이 가능하다면 찬성한다’에 응답한 인원이 76명으로(59.8%)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잘 모르겠다’로 응답한 인원은 8명이며(6.3%), 여건이 미비하여 

반대하거나 전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는 총 2명으로 각 0.8%를 차지하였으며 설문조사의 응답의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4. 귀하는 자녀에게 유아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응답(명) 빈도(%) 

매우 찬성한다 41 32.3 

여건이 가능하다면 

 찬성한다 
76 59.8 

잘 모르겠다 8 6.3 

여건이  

미비하여 반대한다 
1 0.8 

전적으로 반대한다 1 0.8 

합 계 127 100.0 

그림 1. 유아 영어교육 실시에 대한 의견 

 

해당 설문조사의 결과와 같이, 과반수가 영어교육 시행에 대해 찬성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전반적인 찬성의견을 거의 모든 연구 참여자들의 공유하고 있었다. 특히, ‘여건이 되면 

찬성한다’에 응답한 76명 중 찬성의 이유를 묻는 말에서(중복선택 가능) ‘영어는 조기교육에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인원이 무려 41명이었고, ‘가정에서도 국제화, 

세계화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므로’에 응답한 이가 28명이었다. 그 밖에 ‘영미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가 4명, ‘상급 학교에 진학하여 더욱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에 응답한 인원이 

1명이었다. 이와 같이, 응답자들은 주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러운 언어의 습득과 노출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의 의견으로 ‘여건이 미비하여 반대한다’에 응답한 1명과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항목에 응답한 1명은 유아 영어교육을 찬성하지 않는 이유로 ‘모국어 습득에 장애가 

되므로’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두 응답자의 경우 모두 만 30세에서 35세 미만이었으며 

만 0세에서 2세의 자녀 1명, 만 3세 1명, 만 4세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었고 응답자의 교육 

정도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였다. 경제 수준은 응답자 모두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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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치를 보였으며, 이들은 모두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시행한 이력이나 경험이 전무후무한 

경우였다. 

이렇듯, 엄마들은 전반적으로 자녀들의 영어교육을 찬성하는 기조를 나타냈지만, 인터뷰에서는 

이러한 찬성의 기조가 사실은 피상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유아 교육기관이나 가정에서 영상 매체나 다양한 자료를 통한 영어 노출에 굉장히 관대하게 

반응하였지만, 유아 영어교육의 실제적 영어교육 방법을 질문하거나 엄마의 입장과 의견을 묻는 

말에서는 정확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태도를 보였다. 엄마들은 유아의 영어교육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만한 내용이 없는 모호한 상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인터뷰 참여자들이 자녀에게 비용을 들여 영어 학습을 시킨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지 매우 

고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래에 제시된 엄마 D와 엄마 C의 인터뷰 내용도 이러한 논의와 

궤를 같이 한다.  

 

유아 때는 자아가 불안정해. 부모가 자신과 떨어지면 유아는 그때부터 많은 것을 

혼자 생각하고 느낄 거야. 정서적으로 안정이 중요하지. 일찍 교육환경에 노출되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더 나은 학습 상태를 보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아이의 상황, 

환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실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엄마 D, 1차 인터뷰 발췌) 

저렇게 비교로 보면 나는 반대 관점인 듯해. 아직 뚜렷한 주장이 없고 엄마 D가 

이야기한 내용과 비슷해서. 딱히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굳이 스트레스 주면서 

가르치고 싶지 않고 그냥 간단히 노출이나 어린이집에서의 노출 정도면 만족해. 

(엄마 C, 1차 인터뷰 발췌) 

 

엄마 D와 C 또한 반대의 의견을 이야기하였으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주 등장하는 

‘노출은 그럴 수 있지만’ 와 ‘자연스럽게 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언급하였고 ‘노출 정도면 

만족해’와 같은 언급을 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인터뷰 참여자가 유아의 영어교육에 반대의 의견을 

전달한다고 간주하기에 모호하며 오히려 조건적 찬성 측면의 응답을 하였다. 이 인터뷰 결과는 

거시적 수준의 언어정책으로 유아의 영어교육 과정이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엄마라는 개인이 

영어 학습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관점을 확실하게 결론 내리길 바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개인 수준의 대처가 어떠한 

개인의 생각을 거쳐 실행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 모습은 유아의 영어교육에 대해 

모호하지만, 조건적 찬성의 모습을 보이는 엄마의 요구와 정부의 견해 차이가 매우 큼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예로 기존 유아의 영어교육은 학부모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많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2007년 개정된 7차 유치원 교육과정에도 영어교육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 

영어교육을 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다(마송희 2008). 그러나 유아 교육기관에서의 영어교육은 

점점 확대되어 현재 대부분의 유아 교육기관에서 영어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현상은 이러한 

거시적 언어정책과 미시적 언어정책 사이의 간극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거시적 언어정책에서 

유아 영어교육의 시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개인이 실행하는 미시적 

수준의 언어정책을 통해 유아 영어교육에 대처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며, 연구 참여자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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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자녀의 언어교육에 관한 관심을 두고 개인이 미시적 언어 정책을 이끌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개인의 의지에 기반하여 각 개인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Higgins and Brady 2016).  

 

4.1.2 초 3보다는 훨씬 더 빠른 나이 

 

유아기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한다면 가장 적당한 나이가 몇 세 인지 질의한 문항에서 만 

0세부터 2세에 총 26명이(20.5%) 응답하였고, 만 3세에 35명(27.6%) 응답하였다. 또한, 만 4세 

18명(14.2%), 만 5세가 21명으로(16.5%) 나타났으며 만 6세가 19명이었다(15%). 응답자 중, 

기타의 의견이 8명으로 6.3%의 비율을 나타냈다. 기타 의견 사항으로는 ‘어느 정도 한글을 

알았을 때가 가장 적합하다.’, ‘교육은 만 3세부터인데 태어났을 때부터 음악이나 엄마가 읽어주는 

등의 노출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어 노출은 유아기에도 가능하지만, 교육이라면 아이가 

배움을 선택할 수 있을 시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빈번하게 

응답한 바로는 ‘흥미, 관심, 재미를 보이거나 느낄 때가 바람직하다’라고 응답하였다.  

 

5. 자녀에게 유아 영어교육을 시킨다면, 가장 적합한 연령은 몇 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인원 

(명) 

빈도 

(%) 

만 0∼2 세 26 20.5 

만 3 세 35 27.6 

만 4 세 18 14.2 

만 5 세 21 16.5 

만 6 세 19 15 

기타 8 6.3 

합 계 127 100.0 

그림 2. 유아 영어교육에 적합한 나이에 관한 의견 

 

인터뷰 참여자의 면담에서 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나이와 사유로 유아 영어교육에 적절한 

나이를 다양하게 언급하였다 

 

만 3세요. 큰아이가 확실하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따라 하게 된 시기라서. 

그전엔 어린이집에서 배운 걸 따라 하긴 해도 영어 만화나 교육적인 것을 틀어줘도 

관심은 둘째고 영어 아니라고 꺼달라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최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 

(엄마 A, 3차 인터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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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말고 딱 교육 시작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출은 만 4세 교육은 만 6세라고 

생각합니다. 모국어 습득이 우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큰아이가 

10살인데요. 일찍이 만 4세부터 영어교육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한국어가 더 

능숙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엄마 B, 3차 인터뷰 발췌) 

 

인터뷰 참여자들은 유아기 자녀가 영어에 관심을 보이는 때와 한국어를 이해하여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를 영어 노출에 가장 효과적인 나이로 보았다. 이는 유아가 어느 정도 

모국어를 구사하고 엄마와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하는 인지적 발달사항을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뷰 참여자마다 자녀의 발달 사항이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응답을 보였으며, 가장 

효과적인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나이로 엄마 C는 만 5세, 엄마 D는 3세에서 4세 사이의 

나이를 선택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인터뷰 참여자들 모두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학습을 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음 영어 학습을 시작한 나이보다 

훨씬 더 빠른 나이인 유아기를 선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이 경험한 제7차 교육과정은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한 교육과정이다(최유정 2008). 이것은 제7차 영어 교과서의 편성 목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 교과과정은 기본적 영어교육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화한 학습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최대한 영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한 영어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한다(최유정 2008). 제7차 교육과정을 학습한 경험을 통해 엄마들은 자녀의 영어교육에 

의사소통함양이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영어를 더욱 친숙하게 하여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영어를 공식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나이인 만 8-

9세 보다는 훨씬 더 일찍 자녀의 영어교육을 시작하고자 하였고,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영어교육 경험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행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인터뷰 참여자들은 자신이 겪은 영어 학습에서의 많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의 이전 학습 경험은 교실 환경 이외의 영어를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는 환경적인 

제약과 교사의 영어 구사 능력 미흡, 절대적인 교육 시간 부족과 주입식 교육의 문제 등으로 

집결되었으며, 이것들 때문에 인터뷰에 참여했던 엄마들은 영어 교육에 대한 국가 수준의 노력에 

비해 개인적 수준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공통적으로 영어 학습에 오랜 시간을 할애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효과적 의사소통의 구사가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는데, 일례로, 엄마 D의 경우, 직업과 진로를 위한 시험 준비를 

위해 주입식의 교육 방법으로 이미 많은 영어 학습을 해보았고 단어를 암기하였지만, 여전히 

외국인을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하는지 말 한마디 구사하기 어려운 현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이, 인터뷰 참여자들은 본인이 10년간 공교육에서 영어 학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영어 구사를 하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되어 

인터뷰 참여자들은 자신이 시작한 초등학교 3학년이 아닌 더 어린 나이에 영어를 노출하여 

영어를 친숙하게 여기며 향후 자녀가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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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유아기 자녀 영어교육 방법  

 

4.2.1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영어교육 방식 

 

총 127명의 연구참여자들 중 63%인 80명이 자녀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구입한 영어교재’의 문항의 응답은 ‘매우 쓸모 있다’에 응답한 

인원은 5명이며(3.9%), ‘쓸모 있다’에 응답한 인원은 39명이었다(30.5%). 하지만 이 응답의 경우, 

‘쓸모없다’로 응답한 인원이 10명이었으며(7.8%), ‘전혀 쓸모없다’으로 응답한 인원은 

2명으로(1.6%) 다른 설문조사 응답과는 다르게 교육 방법으로의 선택의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 

의견 모두를 포함한 사항이었다.  

구입한 영어교재에 대한 교육방식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연구 참여자의 기본 사항을 살펴보면, 

주로 나이는 만 25세에서 30세 미만 2명을 제외하고 8명이 모두 만 30세에서 35세 미만이었다. 

자녀의 나이는 모두 다양하였으나 0세에서 만 2세 미만이 5명, 만 3세 미만이 4명으로 제일 

많았다. 영어교재 구매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연구 참여자의 자녀 나이는 0세에서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응답은 엄마들이 유아기인 자녀의 어린 나이를 고려하여 

책보다는 운율, 노래, 손 유희, 챈트 등의 내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구입한 영어교재가 ‘쓸모없다’에 응답한 10명 중 9명이 실제 사용하는 가정 내 영어교육 

방법으로 ‘노래, 손 유희 방법의 교육’을 선택한 것은 이를 잘 뒷받침해 준다. 또한 자신만의 가정 

내 교육 방법을 묻는 추가 서술형 질문에서 ‘수면 시, 영어 노래나 단어 들려주기’, ‘어린이집에서 

친숙하게 배워온 후 따로 영어에 흥미를 보일 경우 그때 학습지나 교재를 알아볼 것 같다’라는 

의견과, ‘영어 동요 틀어주며 그에 맞춰 율동을 반복적으로 알려주기’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유아교육 기관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영어 노래나 챈트는 유아에게 효과적인 노출 

방법으로 인식되었고, 실제로 기관과 가정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었다.  

다음으로 ‘사설 영어교육 기관’의 문항이 많은 응답 수를 보였다.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응답 내용 응답(명) 비율(%) 

쓸모 있다 42 33.1 

매우 쓸모 있다 11 8.7 

보통이다 39 30.7 

쓸모 없다 5 3.9 

전혀 쓸모 없다 1 0.8 

응답 없음 29 22.8 

합계 127 100.0 

그림 3. 사설 영어교육기관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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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참여자들은 사설 영어교육 기관이 유아기 자녀의 영어교육 방법으로서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설문 참여자는 ‘쓸모 있다’와 ‘매우 쓸모 있다’를 합산하였을 때, 총 53명이 

긍정적 답변을 나타냈으며 이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나이는 만 30세에서 35세 미만이 

38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연령층이었다. 소득 상황으로는 3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이 18명으로 

제일 많았고, 4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이 10명, 500만원 이상의 소득자가 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를 교육하는 사설 기관을 활용하는 만큼 주로 300만원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였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기 영어교육은 학원, 그룹과외, 개인 지도, 학습지,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 사설 영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이윤진 등 2014)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을 선택하여 

자녀에게 학습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응답인 영어교육의 방식으로 선택한 응답은 바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었다. 응답의 수치는 그림 4와 같다. 

 
 

응답 내용 응답(명) 빈도(%) 

매우 쓸모 있다 30 23.6 

쓸모 있다 51 40.2 

보통이다 24 18.9 

전혀 쓸모 없다 0 0 

쓸모 없다 4 3.1 

응답 없음 18 14.2 

합계 127 100.0 

그림 4.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관한 의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는 영어교육은 엄마들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선택한 

방법이었다. 설문조사의 응답 중 ‘매우 쓸모 있다’, ‘쓸모 있다’로 응답한 인원은 총 81명으로 이 

중, 30명은 4년제 졸업자로서 현재 취업을 한 상태의 연구 참여자가 총 18명이고, 미취업자는 

10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아 교육기관(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는 교육의 경우 

학사 소지자이며 직업이 있는 엄마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유아의 참여도와 엄마의 선호도가 높은 특별활동의 프로그램으로 영어 수업을 실행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이기도 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의 2015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도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영유아의 45.4%가 

영어를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비율은 2살과 3살 사이 대폭 증가하여 3살에서 

4살의 경우 평균 60%에 육박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 특별활동 중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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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에 이어 ‘영어’프로그램이 두 번째를 차지할 만큼 기관에서 영어교육의 수요가 많으며 

아이가 교육기관에 입학한 후, 프로그램 일부로 영어를 접하게 되면서 영어교육에 더 관심을 

둔다고 볼 수 있다(김혜미 2017). 

인터뷰 참여자의 경우 어떠한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자신이 선호하는 

영어교육 방법 방식에 점수를 5점 만점으로 설정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나는 구입한 영어교재 4점, 어린이집 1점, 기타로 맘 카페 2점, 영상 앱 4점! 

교재는 엄마들 입소문에 좋은 거 학원 보내는 곳에서 사용하는 교재 비슷하게 쓰고 

블로그나 맘 카페에서 정보 많이 업로드 되는 것, 글 적어서 아이들 영어교육 

공유하고, ***틀어서 검색해서 구독 수 많은 거 영어 콘텐츠 시청하게 해. 

(엄마 B, 4차 인터뷰 발췌) 
 

난 TV 3점, 이웃 2점, 어린이집 3점! 나도 이 세 가지 제일 많이 사용해서 

교육방식을 얻지, 특히, ***틀어주고 아이들 만화 틀어줘. 거기서 콩**, 뽀** 

여자아이가 나와서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 틀어서 보고, 어떤 외국 아저씨 놀이 영상 

보고 어린이집에서도 배워오고 하니까 충분한 노출이지! 

(엄마 C, 4차 인터뷰 발췌) 

 

엄마 B의 경우 자신이 구입한 영어교재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엄마 B의 기타 의견으로 

스마트 기기를 통한 학습, 영어나 언어 관련 서적과 설명보다 인기가 많은 영상 매체 

애플리케이션 구독 수를 따른 학습을 따라가며 수업하면 비교적 쉽게 영어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해당 정보를 자신의 교육관과 비교해보고 엄마의 입맛에 맞게 선택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영어교육 영상부터 영어교육에 대한 팁이나 공부법, 학원 강사들의 생생한 

인터뷰나 ‘엄마표’ 영어교육법까지 없는 게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실제 영어교육에 

애플리케이션의 등장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신지원 2016),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비교하며 어떠한 콘텐츠가 좋은지 자신의 방법과 타인의 방법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사용하는 엄마들의 행동은 Lee 등 (2020)의 연구에서 보여준 자녀의 영어 실력을 남과 

비교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정해져 있지 않은 유아 영어교육이라는 과정과 학습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었다.  

엄마 D의 경우에는 어린이집만 5점으로 단 한 가지의 방식을 선택하였다. 엄마 D의 경우, 

자녀의 영어 학습을 운영할 중상층 정도의 경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취업 중인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 자녀의 영어교육을 육아 교육기관에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엄마 

D는 유아교육 기관에서 ‘영어’라는 언어의 경험을 기관에서 해줄 수 있고, 부담 없이 영어를 

노출할 수 있어 상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가장 효과적인 노출 방식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엄마 D는 자신의 생애에서 입시와 취업을 위해 암기를 기본으로 한 영어 학습으로부터 받아온 

스트레스에 대한 경험이 있어 유아인 자녀에게 자신과 같은 경험을 전수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엄마 D의 이전 영어 학습경험으로 생긴 영어에 대한 방어기제가 자녀를 영어교육에 

노출하는 시점에서 발현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엄마 D는 유아 교육기관의 영어교육 

지침을 믿고 따르고 있으며, 전반적인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정보를 교육기관에서 습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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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이 사항은 대부분의 설문 참여자도 영어교육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아 영어교육 방법이기도 하였다. 

 

4.2.2 ‘엄마표 영어’에 대한 자신감 결여 

 

영어를 구체적인 ‘교육’으로 인식하였을 때는 영어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간과 횟수가 

명확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영어를 ‘노출’하는 방법에는 뚜렷이 정해진 시간이나 방법이 없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엄마들 자신이 영어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기관에서 제공해주는 자료나 학습지 또는 사설 영어교육 기관에서 

주는 자료를 통한 노출만을 고수하고 있는 특징과 직결되었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 모두 제7차 

교육과정의 혜택을 받은 세대이며, 이 교육과정이 목적하는 바는 효과적인 영어 의사소통의 

함양이 분명하지만(최유정 2008), 연구 참여자들의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전반적으로 크게 

결여되어 있었다. 

이렇듯 영어에 대한 엄마 자신의 자신감 결여는 유아기 자녀의 영어교육을 시행하고자 할 때, 

자신보다 더 전문가라 생각하는 방법 또는 매체로 교육기관을 통한 영어교육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자신이 영어교육을 고심하여 학습하는 모습보다는 수요가 많은 것,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때도 있었고, 사교육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음은 인터뷰 

참여자들의 실제적 영어교육 방법이다. 

 

영어를 좋아하거나 잘하지 못해 나만의 교육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냥 아이가 영어에 대한 거부감 없이 즐기며 습득했으면 해. 영어 동요 책, 짧은 

영어 노래 반복적으로 불러주고 어린이집에서 배운 영어, 책, 포스터를 가정으로 

보내주시기 때문에 보이는 곳에 붙여주고 아이가 자신의 언어로 옹알이처럼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같이 알아보며 흥미를 지속시켜주고 있어. 

(엄마 B, 개별인터뷰 발췌)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노출과 영어책 읽어주기 이외에는 모국어가 완성되기 

이전이라 하지 않는 편이야. 아이와 함께 길을 걷거나 운전 중에 사물의 이름을 

영어로 알려주긴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아이가 싫다고 표현하면 강요하지 않아. 

영어가 싫어질 수 있으니 자발적 참여일 때만 하고 있어.  

(엄마 D, 개별인터뷰 발췌) 

 

엄마 B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취학한 첫 아이를 양육한 경험을 통해 영어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구체적인 

인식과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첫 자녀의 교육 경험을 통해서 영어 읽기의 구체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읽기를 통해 문장 전체를 습득하고 이해하며 문장 내 단어를 

습득하고 이야기를 통해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서 전체적인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며 모국어 혹은 영어, 모든 언어는 ‘읽기’가 중요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아기에 있는 

둘째 자녀의 학습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며, 현재 모국어의 발달이 중요해진 상황에서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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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는 무리라 판단하였고 대체활동으로 노출에 초점을 둔 듣기와 시각적 자극을 통한 영상 보기 

등으로 대체하고 있었다.  

엄마 D의 경우, 인터뷰의 시작과 끝 모두 같은 입장으로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될 만한 사항의 

영어교육은 하지 않는다’로 일관하였다. 그런데도 영어 노출에는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자녀가 노출을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으로 인식하거나 싫어한다면 즉시 영어 관련 

활동이나 교육을 중단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엄마가 자녀의 발달사항을 반영하고 유아기인 

자녀의 성향을 파악하여 영어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행동이기도 하였다. 유아의 

성장에 저해될 만한 요소,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이나 강압적 태도 등을 최대한 

지양하는 상태에서 효과적인 노출을 해주고자 하는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엄마 

A의 경우 호기심이 생겨 영어단어를 어떻게 읽는지 발음을 물어보는 첫째를 위해 영어 학습지를 

시행하여 궁금증을 해소해 줄 예정이며, 자녀가 흥미를 보인 이상 관심이 멈추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하였다. 특히, 영어교육을 이미 시행해본 지인을 통해 영어교육의 방식과 방법에 대한 

실제적 과정을 다수 보았기 때문에 이들의 후기나 교육 방법 그리고 매체별 장, 단점을 활용하여 

내 아이에게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한 방법으로 영어교육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엄마 C의 경우에는 노출은 당연히 필요하고, 세계화 시대의 흐름에서 사는 우리가 영어를 

배제하긴 어려울 것이라 하였다. 그러면서도 영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진로의 경우에는 

못해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기도 하였다. 자신은 진로와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학문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으며 주입식으로 영어를 외우고 쓸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의 자녀의 경우 원하는 바가 아니면 하지 않아도 좋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유아기의 영어 

노출에는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게 반응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엄마들 4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미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영어학습의 경험이 

있고 정규 영어교육 과정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다소 결여되어 있는 

공통점이 있었다. 또한, 영어 노출에 대해서는 찬성의 견해를 보이면서도 영어교육 방법을 

구사하거나 노출하는 것에 대한 개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반면에, 인터뷰 참여자의 경우 

강압적인 영어 학습의 시행을 지양하였고 유아가 원할 때 놀이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노래, 손 

유희, 동화 읽기, 학습지, 교재나 교구를 활용한 놀이를 하였고 영상기기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영어를 노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학습 시간이나 학습의 양, 실행 횟수 등의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없거나 모호하였고 단지 유아의 흥미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5. 논의 및 결론 

 

유아기 자녀에 대한 엄마들의 인식은 총 세 가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첫째, 유아기 

자녀의 영어교육을 하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원이 80명으로(63%)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미시행 인원은 47명으로(37%) 교육을 시행하는 인원의 절반 정도의 수치로서, 유아기 

자녀의 영어교육을 시행하는 엄마들이 더 많이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아의 영어교육 

시행은 주로 유아교육관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며 본 연구 응답 중 67명이(52.8%)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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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서 유아교육 기관에서 활발히 영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았다(김용환 2012, 배미숙, 서현아 2011). 이것은 또한, 다수의 기관에서 

영어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은 물론(백지원 2009, 이윤진 등 2014), 방과 후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의 명목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59.0%로 영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이윤진 등 2014)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유아의 영어교육에 대한 대안이 없고 교육 

방향에 대한 제시가 어려워 유아 영어교육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많은 엄마에게 대처방안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둘째, 유아기 자녀의 영어교육에 관한 인식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찬성과 반대 관점이었다. 본 연구에서 설문 참여자의 유아 영어교육 시행에 관한 생각을 묻는 

문항에 ‘매우 찬성한다.’ 41명(32.3%) 응답, ‘여건이 가능하다면 찬성한다’ 76명의(59.8%) 응답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는 단 2건이었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할만한 점은, 자녀의 나이와 학습수준, 

자녀의 나이와 같은 모든 사항이 다양하게 분포해 있음에도 응답자들은 유사하게 찬성의 의견을 

내놓으며, 특히 찬성의 이유로 ‘영어교육은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63명(49.6%)), ‘가정에서도 국제화, 세계화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46명(36.2%))를 

꼽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찬성의 기조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러한 찬성이 

피상적이로 모호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조건적 찬성을 보였던 인터뷰 

참여자들의 경우, 유아 영어교육을 시행하면서 교육적 측면으로 다가가기보다는 노출의 개념을 

중심에 두고 시행하고 있었으며 실제 영어교육과 영어 노출의 의미를 혼동하거나 혼용하여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의 학습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간단한 대화조차 어렵게 느끼는 엄마들의 경우에 유아의 영어교육을 시행하고 이를 노출이나 

놀이로 다가가는 방식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는 엄마들 자신들의 이전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영어 학습의 결과의 부족한 부분을 자신의 유아기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하지 않으려는 엄마들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셋째, 유아의 영어교육에 가장 화두가 되는 실시 나이에 관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 

영어교육을 시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유아의 나이는 만 3세로 나타났으며 만 4세와(김용환 2012) 

만 6세나 7세 이후(이윤진 등 2014) 같은 맥락으로 7세가 가장 이상적 나이이며 5세 이상이 

적정하다고 보는 연구보다(김혜미 2017) 훨씬 빠른 나이였다. 본 연구결과가 기존의 

선행연구와의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김혜미(2017)의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해당 연구 참여자의 

나이별 차이가 있으며, 이 연구의 경우 35세부터 49세의 나이별 조사를 하였다는 점, 해당 

설문과 인터뷰 참여자가 제7차 교육과정의 수혜자가 아니라는 점의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만 

35세 미만의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7차 교육과정을 지닌 의사소통을 함양하는 방식의 

영어 학습과 영어를 통한 취업, 진로가 있어야 하는 세대의 경험을 가진 자로서 기존 연구의 

참여자와는 확연히 다른 응답의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의 영어교육 방법으로 아이의 흥미와 관심을 가장 많이 이끌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주요 방식으로 TV, 라디오, 직접 구입한 영어교재나 교구, 사설 

영어교육 기관과 유아교육 기관(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의 교육 방법을 주로 선택하였다. 특히, 

이 중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영어교육이 유아의 영어교육에 가장 효과적인 영어교육 방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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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는 영어교육을 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다수의 프로그램이 

외부업체나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교육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엄마들이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지 않거나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마송희 2008). 또한, 기관에서 

학습하는 방법을 가정 내에서도 사용하여 학습하고 있는 모습을 인터뷰 참여자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단, 기존 연구에서 보이듯, 엄마들의 높은 신뢰를 얻는 유아교육 기관에서 

하는 영어교육이 좀 더 구체화되고, 유아의 실생활과 유사한 맥락으로 제도 되어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훈련된 영어 전문 교사를 배치하거나 교사의 영어 능력을 신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유아교육 기관의 영어교육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유효한 

교육적 함의로 언급될 수 있겠다(김미나 2007, 마송희 2008).  

본 연구에 참여한 많은 수의 엄마들은 흥미와 관심을 토대로 실제적 교육 방법을 구사하고 

있었다. 영어교육 선택 방법으로는 ‘영어에 대한 유아의 흥미와 동기유발’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응답 수는 무려 96명이었다(75.6%). 그 다음으로는 ‘영어에 대한 친밀감 

느끼기’ 83명(65.4%),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가’의 응답이 44명으로(34.6%)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였고 그 외에 ‘회화능력을 기르기 위한 말하기 실력 상승의 기초’가 

39명이었다(30.7%). 이렇듯 엄마들은 유아의 영어교육 목표에 있어 흥미와 동기유발을 위한 

노출을 주로 시행하고 있었으며, 친밀감을 느끼고 영어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김혜미 2017).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유아기 자녀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구사하였다. 반복 학습을 

통한 영어 단어나 표현을 알려주고자 하였으며 거부감 없이 영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시각적 

교구와 그림을 사용하였다. 또한, 스마트기기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유아가 짧은 시간에 

집중적인 노출을 받도록 하기도 하였다. 취학을 앞둔 자녀의 경우, 기존 엄마들이 영어 

학습경험과 유사한 학습지나 영어문제집 등을 사용하여 학습하는 경우였고, 유아의 경우에는 

학습지보다 시각적, 청각적 자극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가정 밖에서 학습하는 교육 자료를 통해 

엄마들은 가정 내에서 유아의 영어에 대한 꾸준한 자극과 유아가 흥미를 보이는 사항에 대해 

환류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가정 내의 영어학습, 즉, 엄마표 영어를 꾸준히 

이어오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7차 교육과정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중점을 둔 영어교육을 받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참여했던 엄마들은 

공통적으로 엄마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타인의 기준이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영어교육의 기준을 정답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좇으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의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은 

매우 개인적인 미시적 수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실제로 국가적 형태의 주도권을 

가지고 실현되는 언어정책으로 진행되는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적 차원의 노력으로 보인다(Taylor-Leech and Liddicaot 2014). 특히, 

연구 참여자들의 엄마표 영어는 자녀의 영어교육이라는 현안에 대한 개인의 의지나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인적 수준의 행동이며(Higgins and Brady 2016), 거시적 수준으로 

정해지지 않은 언어교육 관련 정책을 개인이 구성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Lee 

2016). 일반적으로 언어관련 정책이라고 했을 때 많이 다루어지는 하향식 거시적 언어정책의 

성패여부는 반드시 이러한 미시적 언어정책을 살펴보아야 정책의 사회적 조화와 화합,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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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수준에서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교육적 

실천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언어정책 측면에서는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살펴보다시피, 현재 우리 나라의 거시적 영어교육정책에서는 

유아영어교육을 실행하고 있지 않지만, 대다수의 엄마들은 자녀들이 매우 어릴 때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거시적 영어교육정책의 부재로 엄마표 영어교육은 뚜렷한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는데, 이렇게 두 정책 수준 간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은 개인적 차원의 영어교육을 금지시키는 것보다는 거시적 차원의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다. 다시 말해, 거시적 수준의 언어정책 영어교육에 대한 

상세한 의의나 목표를 수립하여 미시적 수준의 영어 학습에 대한 사항을 엄마들과 유아 

교육기관이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매우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여야 할 수 있다면 개인 학습의 

방향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유아영어 교육에 대한 개인 수준의 교육 

형태를 고려한 거시적 수준의 교육 형태의 기본 지침을 마련하여 혼란 속에서 자녀의 무분별한 

영어교육을 시도하는 비용 낭비 측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적 정책이 제시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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